
 

비자 심사 안내  

비자 심사 전에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자 심사 시 주의 사항  

1. 본국과의 관계 설명하기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을 염두에 두고 지원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자 심사 시, 영사에게 이민이 목적이 아님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학위 취득 후  

미국 체류 의지가 전혀 없음과 귀국 사유를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역지 (선교지)  

복귀, 가족 부양, 또는 자신의 계획이나 비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도움이 됩니다.  

2. 본인이 비자심사에 임하기  

비자 심사 시 동반 가족이 아닌, 부모나 친지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 대상자는 유학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본인을 대신하여 설명할 경우, 도리어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3. 학위 과정 이해와 본인 사역 설명하기  

남부개혁 한국어 과정에서 학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과정에 대한 내용은 웹싸이트를 참고 하십시오. ( https://srsem.org/) 지원하신 학위 과정이 본인의 
미래 사역이나 직업에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키지 못 한다면 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업 내용이 귀국 후 본인의 목회나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간단명료  

https://srsem.org/


영사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비자심사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로 1~2분 안에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 영사는 당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사에게 주는 첫 인상이 비자심사의 당락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사의 질문에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답하십시오.  

5.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준비한 서류들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어떤 서류인지, 영사가 한 눈에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장황한 설명은 신속하게 읽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면접 시간은 최대  

2-3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 취업  

여러분의 유일한 미국 방문 목적은 학업입니다. 취업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학내에서 취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미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학위 과정을 마친 후, 본인의 귀국 의도를 명확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배우자가 동반 가족으로서 F-2 비자를 신청할 경우, F-2동반가족은 어떠한 경우든지  

미국내에서 절대 취업할 수 없습니다. 혹시 동반 가족이 미국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다면, 그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7.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본국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남아 있을 경우,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비자 신청자가 남아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비자 심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사가 판단하기에 남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미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자 심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8. 긍정적인 태도 유지  

논쟁적인 태도로 심사에 임하지 마십시오. 비자 거절을 당하는 경우, 영사에게 거절의 이유를  

서면으로 부탁하시고, 보충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물으십시오.  



비자 심사 시 위에 제시된 질문 외에도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셔서 심사를 잘 마치시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